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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의 반이란·친이스라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지역 내 

관계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 복귀를 추진하는 등 기존 대중동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 및 
유럽 동맹국들과의 다자적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행정부와 중동 주요국 간 주요 현안과 그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음. 

 - [이란]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 복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이란의 미사일 개발, 역내 영향력 강화 등
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란은 미국의 선제적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합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난관이 예상됨.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카타르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 사법제도 개혁 및 여성 인권운동
가 석방 등을 통해 자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압박 수위를 낮추고자 함.

 - [UAE] UAE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
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주변국에 대한 개입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안보 동맹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및 팔레스타
인 독립국가 인정 문제에서만큼은 바이든 행정부와 대립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집트] 바이든 행정부는 이집트의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나, 이집트 정
부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갈등을 회피하면서 역내 영향력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이란 제재 완화, 예멘 내전 등을 둘러싼 당사국간 이해관계 충돌로 중동 

지역 내 정세 불안은 지속되겠으나, 새로운 역내 환경에서도 한국과 중동 국가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

는 분야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는 원유 수급 안정화 및 국내 진출기업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역내 리스크 요인에 대한 항시적 점검 노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주요 국가들의 정책 담당자와 
관련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필요함. 

 - 대이란 제재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보건, 의료, 교육, 학술, 예술 등 비제재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및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한·이란 경협 재개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아랍 왕정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한국·아랍 국가·이스라엘 간 삼각 경제협력 차원에
서 ‘한국판 뉴딜’ 기반의 디지털·그린 기술 공동 개발과 스타트업 공동 육성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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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

가. 개요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의 반이란·친이스라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내 관계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친이스라엘, 

친사우디아라비아 기조를 유지하였음.

◦ 2018년 5월 미국은 이란 핵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탈퇴하고 완화되었던 제재를 복원하였으며, 주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함.

-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 복귀를 추진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집고 대중동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정부의 JCPOA 탈퇴를 비판하고 이란과의 핵합의 복귀를 시사함.

◦ 또한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하여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지지하며, 트럼프 행정

부에서 중단했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복원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할 계획임.1)

-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중동 지역 및 유럽 동맹국들과의 다자적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됨.

◦ 이란 핵합의 복귀를 추진하면서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배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점을 두는 환경, 인권 등 관련 정책은 중동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 내 석유산업 규제 움직임은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

용하고, 이는 단기적으로 중동 산유국의 재정수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고, 공유지 내 석유 및 가스 채굴을 위한 임대를 중

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2)

- 2021년 2월 4일 발표한 외교정책 연설에서는 예멘 내전 종식을 강조하고 난민 수용 확대 계획을 밝힘.3)

◦ 바이든 대통령은 예멘 내전 종식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UN 주도 계획을 지지하며, 무기 판매를 중단한

다고 언급함.

1) “Biden administration to restore aid to Palestinians”(2021. 1. 27), BBC,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55824227

(검색일: 2021. 2. 17).
2) “Biden returns US to Paris climate accord hours after becoming president”(2021. 1. 20),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

environment/2021/jan/20/paris-climate-accord-joe-biden-returns-us(검색일: 2021. 2. 22); “How President Biden’s Executive Orde

rs Impact The Oil Industry”(2021. 1. 29),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rrapier/2021/01/29/how-president-bidens-executi

ve-orders-impact-the-oil-industry/?sh=234ccbc74ef4(검색일: 2021. 2. 22).
3)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America’s Place in the World”(2021. 2. 4),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

om/speeches-remarks/2021/02/04/remarks-by-president-biden-on-americas-place-in-the-world/(검색일: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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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월, 트럼프 행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간에 체결한 무기 거래를 잠정 중단

함.4)

■ 바이든 행정부에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란 핵합의를 주도한 인사가 주요 참모진으로 다수 등용됨.

-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합의를 주도한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전 국무부 부장관이 국무부 장관에 

임명되었으며, 웬디 셔먼(Wendy Sherman) 전 국무부 정무차관(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이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됨.5)

◦ 토니 블링컨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오랜 기간 외교 자문 역할을 맡아온 인물로, 이란 핵합의를 비롯

하여 미국의 외교정책 수립에 관여함.

◦ 웬디 셔먼은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아 이란 핵합의 타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6)

- 국가안보보좌관에는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한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이 발탁됨.7)

◦ 제이크 설리번은 바이든 대통령의 오바마 정부 부통령 당시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맡았으며, 이란 측과 핵협상

을 시작하기 위해 오만에서 가진 비밀 회동에 참여한 바 있음.8)

- 중앙정보국(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국장에는 전 국무부 부장관이자 제이크 설리번과 함께 

이란과의 비밀 협상을 주도한 윌리엄 번스(William Burns)가 임명됨.9)

- 이란 특사로는 진보 성향의 외교정책 전문가이며, 오바마 정부에서 이란 핵협상에 참여한 로버트 말리

(Robert Marley)가 낙점됨.10)

◦ 보수적 의견을 가진 일부에서는 로버트 말리가 오바마와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란에 너무 관대한 입장을 보였

다고 비판하며 특사 임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4) “No quick fixes for Joe Biden in the Middle East”(2021. 1. 31),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98950dbd-edec-41e7-83

6f-d1622f2dfab3(검색일: 2021. 2. 22).
5) “Obama's third term — or Bill Clinton’s?”(2021. 2. 14), The Hill, 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onal/538768-obamas-third-ter

m-or-bill-clintons?rl=1(검색일: 2021. 2. 22).
6) “Biden to name more Obama alums for key foreign policy jobs”(2021. 1. 6),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n

ational-security/biden-state-department-nominations-nsc/2021/01/05/553fc560-4f9f-11eb-b2e8-3339e73d9da2_story.html

(검색일: 2021. 2. 22).
7)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내에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조정관(Coordina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으로 발탁된 브렛 맥거크(Brett McGurk)와 수석보좌관인 바바라 리프(Barbara Leaf)가 실질적인 중동 지역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임. 

“White House shifts from Middle East quagmires to a showdown with China”(2021. 1. 28), Politico, https://www.politico.com/news/2

021/01/28/biden-china-foreign-policy-463674(검색일: 2021. 2. 22).
8) “Biden picks Iran deal negotiator as national security adviser”(2020. 11. 24), The National, https://www.thenationalnews.com/world/t

he-americas/biden-picks-iran-deal-negotiator-as-national-security-adviser-1.1116596(검색일: 2021. 2. 22).
9) “Biden chooses veteran diplomat Burns as CIA director”(2021. 1. 11), AP, https://apnews.com/article/william-burns-cia-director-5e

1ffa2eb67fe00f661a9ce67c97790c; “Secret talks set stage for Iran nuclear deal”(2013. 11. 25), BBC, https://www.bbc.com/news/worl

d-middle-east-25086236(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2. 22).
10) “Biden taps Iran envoy to face challenges of confronting both Tehran and polarized views at home”(2021. 1. 29), CNN,  

https://edition.cnn.com/2021/01/29/politics/rob-malley-iran-envoy/index.html(검색일: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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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현안

■ [이란 핵합의 복귀 및 제재 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합의 복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합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난관이 예상됨.

-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이란이 핵합의를 엄격히 준수

하는 쪽으로 돌아선다면 후속 협상을 위해 핵합의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함.11) 

-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 복귀와 관련하여, ‘이란의 미사일 개발 문제를 비롯해 예멘, 이라크, 

시리아 등에 대한 이란의 개입 문제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유지하며 이란과 대

립각을 세움.

◦ 1월 28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란이 약속을 이행해야만 이란 핵합의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과정이 검증될 때까지 갈 길이 멀다고 언급함.12)

- 이후 2월 18일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란 핵합의 당사국 및 이란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이

란 핵합의 문제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짐.13)

◦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핵합의 당사국 회의 참석에 대한 유럽연합(EU) 고위대표의 초

청을 받아들이고 외교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촉구한 UN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반대 의사를 

밝힘.

◦ 그러나 미국은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양보나 핵협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임.

-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에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2월 25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

려진 시리아 내 무장단체 시설을 공격하는 등 이란의 지역 내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강경히 대응

함.14)

◦ 이번 공습은 2월 15일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대한 로켓 공격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미국 국방부는 이

라크 주둔 미군과 연합군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에 비례적인 군사 대응을 했다고 밝힘.

■ [인권문제] 바이든 행정부는 중동 내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인권 탄압 및 역내 내전 개입에 트럼프 

전 행정부보다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11) “Joe Biden: There's a smarter way to be tough on Iran”(2020. 9. 13), CNN, https://edition.cnn.com/2020/09/13/opinions/smarter-w

ay-to-be-tough-on-iran-joe-biden/index.html(검색일: 2021. 2. 17).
12) “Top US diplomat Blinken sees long road to Iran deal”(2021. 1. 28), Al Jazeera, https://www.aljazeera.com/news/2021/1/28/top-us-

diplomat-blinken-sees-long-road-to-iran-deal(검색일: 2021. 2. 18).
13) “US says it is willing to sit down for talks with Iran and other nations on nuclear deal”(2021. 2. 19), CNN, https://edition.cnn.com/2021

/02/18/politics/us-iran-violations-diplomacy/index.html; “Biden team takes a major step in offering to start talks with Iran 

as Tehran’s sanctions deadline approaches”(2021. 2. 19), CNBC, https://www.cnbc.com/2021/02/19/jcpoa-bidens-return-to-the

-iran-nuclear-deal-is-getting-harder.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2. 22).
14) “US attacks ‘Iranian-backed military infrastructure’ in Syria”(2021. 2. 26), Al Jazeera, https://www.aljazeera.com/news/2021/2/26/

us-strikes-iranian-backed-military-infrastructure-in-syria(검색일: 202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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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인권운동가 구속, 카슈끄지 암살 등의 문제에 대해 부정

적인 견해를 밝혀온 것을 고려할 때, 양국이 트럼프 전 행정부와 같은 밀월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됨.

◦ 젠 사키(Jen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2021년 2월 5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인권운동가 

및 정치범 석방 등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행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15) 

◦ 젠 사키 대변인은 2월 24일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재조정될 것이며, 카슈끄지 암살에 연루된 무

함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왕세자와의 밀실 외교가 아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살만 빈 압둘

아지즈(Salman bin Abdulaziz)와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16)  

- 미국은 UAE가 리비아 국민군(LNA: Libyan National Army), 예멘 남부과도위원회(STC: Southern 

Transitional Council) 등을 지원하여 내전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

성도 있음.17)   

◦ UAE는 UN이 인정한 리비아 통합정부와 대립관계에 있으며, 동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리비아 국민군에 첨

단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한편 예멘 내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해왔음.

-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셰이카 라티파 알 막툼(Sheikha Latifa Al Maktoum) 두바이 공주의 감금 

주장 동영상에 대해 인권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힘.18)

◦ BBC는 2021년 2월 16일, 셰이카 라티파 공주가 2018년 두바이를 탈출하려다 붙잡힌 뒤 감옥으로 개조된 

빌라에 감금되어 경찰의 감시하에 있으며, 의료 및 법률적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

개함.

-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 내 우방 및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2021년 2월 26일 미국 국가정보국(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카슈끄지 살해의 최종 결정권자로 결론 낸 기밀 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미국 행정부는 

이와 관련한 76명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나 무함마드 왕세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힘.19) 

 

■ [대중동 무기 수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와 체결한 무기 구매계약을 일시 

중단하고, 이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함. 

-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정밀유도폭탄인 GBU-39 등 총 2억 9,000

만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하였으며, 2021년 1월 19일에는 UAE와 223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 거

래계약에도 서명함.20)

15) The White House. Press Briefing by Press Secretary Jen Psaki and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Member Jared Bernstein, 

February 5, 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22).
16) “Biden Downgrades Saudi Crown Prince to ‘Recalibrate’ Ties”(2021. 2. 17), Bloomber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22).
17) “Post-Trump: Can the UAE maintain its cosy ties with the US?”(2021. 1. 19), TRT Worl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22).
18) “Princess Latifa 'being cared for at home' - Dubai royal family”(2021. 2. 19), BB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1).
19) “Saudi crown prince approved operation that led to death of journalist Jamal Khashoggi, U.S. intelligence report concludes” 

(2021. 2. 27), The Washington Pos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1).
20) “Biden Re-Examining U.S. Arms Sales to Saudi Arabia, U.A.E”(2021. 1. 27), The Wall Street Journa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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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는 2020년 9월 15일에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국의 대이란 방

어능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F-35 전투기와 공격용 드론인 MQ-9B 구매를 추진함.21)

-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인 2021년 1월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무기 수출계약

을 보류하고 이를 재검토하기로 함. 

◦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인권문제 및 예멘 내전 개입 등을 이유로 무기 수

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행정부 교체 과정에서 이전 정부에서 체결한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은 예외적

이지 않은 절차라고 설명함.22) 

■ [예멘 내전] 미국은 예멘 내전 종식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고 있는 군사 작전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힘.

-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2월 4일 국무부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연설 중에 예멘 내전을 종식하겠

다고 발표함.  

◦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2월 6일에 파이살 빈 파르한(Faisal bin Farhan)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장관과

의 통화에서 ‘예멘 종전’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을 다시 한 번 전달함.23) 

-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 공약에서 광범위한 민간인 사상자 및 난민 발생 등으로 이어진 예멘 내

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종류의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국무부 연설에서도 예멘 내 사우디아라비

아 주도의 군사 작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여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함.24)

- 2021년 1월 10일 트럼프 전 행정부가 예멘의 후티 반군을 국제 테러 조직(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으로 지정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2월 5일에 이를 해제하기로 함.

◦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테러 조직 지정으로 인해 반군 점령 지역 내 민간인이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조달

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과 관련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스라엘 정착촌 및 팔레스타인 문제] 바이든 행정부는 친이스라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정착촌 건설 및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인정 문제만큼은 이스라엘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임.

- 바이든 대통령은 친이스라엘 성향 정치인으로 평가되며, 대이스라엘 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일

정 부분 유사한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결정’을 번복하지 않고, 이스

라엘에 대한 군비 지원 규모(연간 약 38억 달러)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21) “UAE to benefit from deals with former US administration”(2021. 1. 26), EIU,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22).
22) “Biden’s pause on Gulf weapons sales foreshadows a tougher U.S.-Saudi relationship”(2021. 1. 28), CNB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22). 
23) “US removes Yemen's Houthis from terrorism list”(2021. 2. 9), EIU,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22). 
24) “Biden Re-Examining U.S. Arms Sales to Saudi Arabia, U.A.E”(2021. 1. 27), The Wall Street Journa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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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정착촌 건설 및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정책적 차이를 보

일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을 규탄해 왔으며, 오슬로 협정(Oslo Accords)을 통해 

제시된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지지하고 있음.

◦ 이에 트럼프 행정부 집권 시 소원해진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보다 다자적인 접근을 통해 팔레스타

인 주권국 수립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됨.

- 실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 행정부 인사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지난 1월 27일 리차드 밀스(Richard Mills) 미 UN 대사대행은 ‘미국이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대

팔레스타인 인도적 지원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힘.25)

◦ 이어 2월 6일에는 미 국무부 대변인이 “정착촌 건설 등 ‘두 국가 해법’과 배치되는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행보

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함.26)

■ [아랍·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바이든 행정부 집권 기간에도 아랍·이스라엘 양자간 관계 정상화에 대한 미국의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하반기에 걸쳐 UAE, 바레인, 모로코 등 아랍권 국가들이 연달아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

하였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됨.

-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정계 인사들도 양자간 관계 정상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으며, 이

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침.

◦ 지난 1월 28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가비 아슈케나지(Gabi Ashkenazi)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과의 통

화에서 ‘아랍·이스라엘 관계 정상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27)

◦ 이어 1월 30일에는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아랍·이스라엘 관계 정상화가 역내 안보와 더불어 

미국의 이익에도 긍정적’이라고 언급함.28)

-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도 대선 후보 시절 양자간 관계 정상화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어, 이에 대

한 미국의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아랍·이스라엘 관계 정상화가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만큼,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향

후 과제로 삼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어려울 수도 있는 실정임. 

◦ 이란 핵합의 복귀를 모색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랍·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두고 이란, 이스라엘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점은 향후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25) AP(2021. 1. 27), “U.S. announces restoration of relations with Palestinians,” https://apnews.com/article/joe-biden-world-news-isr

ael-united-nations-a5f546bf188f808ba29f381d76d44729(검색일: 2021. 2. 23).
26) Middle East Monitor(2021, 2, 6), “US call for halting Israel settlement, demolition of Palestine homes,” https://www.middleeastmonit

or.com/20210206-us-call-for-halting-israel-settlement-demolition-of-palestine-homes(검색일: 2021. 2. 23).
27) Reuters(2021. 1. 28), “Secretary of State Blinken says U.S. committed to Israel’s security,” https://www.reuters.com/article/idUSKBN

29X0IG(검색일: 2021. 2. 22).
28) NPR(2021. 1. 29), “Biden Won’t Reverse All Of Trump’s Foreign Policy. Here’s What He’ll Keep,” https://www.npr.org/sections/presi

dent-biden-takes-office/2021/01/29/962090301/biden-wont-reverse-all-of-trumps-foreign-policy-heres-what-hell-keep(검

색일: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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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아랍 왕정 국가들과의 인권문제 해결도 바이든 대통령의 과제로 남아 있어, 미국이 양자간 관계 정상

화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집권 당시와 같이 적극적인 지지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르네상스 댐 문제] 바이든 행정부는 르네상스 댐을 둘러싼 이집트·에티오피아 간 갈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집트 압델 파타 엘시시(Abdel Fattah El-Sisi) 대통령을 ‘가장 좋아하는 독재자

(Favorite dictator)’로 표현할 만큼 이집트 대통령과의 유대관계를 중요시했으며, 이에 르네상스 댐 문제

에 있어서도 이집트 입장에서 에티오피아를 압박하는 움직임을 지속하였음.29)

◦ 2020년 9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일방적으로 댐 담수(湛水) 작업 개시를 결정했다는 이유

로 2억 7,000만 달러 규모의 대에티오피아 개발원조를 중단하였음.30)

◦ 이어 10월 2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수단의 관계 정상화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집트가 르네상스 

댐을 폭파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여 에티오피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였음.

- 그러나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바이든 행정부와 이집트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미국이 

종전과 같이 이집트에 편향적인 지지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21년 2월 19일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향후 대에티오피아 원조와 르네상스 댐 문제를 더 이상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31) 

2. 중동 주요국의 대응 방향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카타르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 사법제도 개혁 및 여성 인권운동가 

석방 등을 통해 자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압박 수위를 낮추고자 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국 내 반정부 운동을 저지하는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문제 등을 이유

로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에 대한 사전 통제 작업을 강화하였음.

◦ 2020년 10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관계자, 언론인, 종교지도자 등은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

을 이어갔으며, 자국민에게 무슬림형제단 발견 시 신고할 것을 촉구하였음.32)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6월, 카타르의 이슬람 테러 단체 지원, 친이란 행보 등을 이유로 대카타르 단

교를 선언하였으나, 2021년 1월 5일 GCC 정상회의에서 카타르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데 합의하였음.33) 

29) ABC News(2021. 2. 19), “Biden faces 1st test with Egypt over human rights, weapon sales,” https://abcnews.go.com/Politics/biden-fa

ces-1st-test-egypt-human-rights-weapon/story?id=75957940(검색일: 2021. 2. 22).
30) Bloomberg(2020. 9. 2), “Trump Suspends Aid to Ethiopia Over Nile River Dam Disput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

2020-09-02/trump-suspends-aid-to-ethiopia-over-dispute-on-nile-river-dam(검색일: 2021. 2. 22).
31) Voice of America(2021, 2. 19), “US to Unlink Paused Ethiopian Aid from Dam Policy,” https://www.voanews.com/middle-east/us-un

link-paused-ethiopian-aid-dam-policy(검색일: 2021. 2. 22).
32) “Saudi Arabia takes aim at Muslim Brotherhood before Democrats take over in Washington”(2020. 11. 19), Reut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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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가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을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카타르와 외

교관계 복원을 추진했다는 분석이 있음.34)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대응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강

화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걸프 왕정 국가와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전략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

하고 있음.

◦ 이스라엘은 해당 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문제 및 예멘 내전 개입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도록 로비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35)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국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임.

◦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21년 2월 8일 인권 개선을 위해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2월 10일

에는 수감 중인 여성 인권운동가 로우자인 알 하쓰로울(Loujain Al Hathloul)을 석방하였음.36) 

■ [UAE] UAE 정부는 F-35 전투기 등 미국 무기 구매계약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론을 예상하며, 역내 긴장 완화 

등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함.

-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UAE 대통령은 2021년 1

월 20일에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보건·기후변화·폭력적 극단주의 등의 당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함.37) 

◦ 셰이크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Sheikh 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외교 및 국제협력부 장관은 

아브라함 협정의 일환으로서,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

혔음.38)

- 또한 미국이 리비아, 예멘 등지에서의 군사 개입 중단을 촉구하면서 UAE의 해당 국가에 대한 개입은 더

욱 위축될 것으로 보임.

- UAE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기 수출 재검토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며,39)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

를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과의 아브라함 협정 내용 이행 및 경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갈 것으로 

예상됨. 

◦ 유세프 알 오타이바(Yousef Al Otaiba) 주미 UAE 대사는 ‘미국의 F-35 구매계약 재검토는 이미 예견된 것’

이라고 밝히면서,40) 무기 판매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음.41)

33) “Saudi Arabia’s FM: AlUla declaration ends dispute with Qatar, restores all ties”(2021. 1. 5), Al Arabiya New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22).
34) “Gulf reconciliation process faces stiff tests”(2021. 1. 13), EIU,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22).
35) “Israel to urge Biden administration to limit criticism of Saudi Arabia, UAE: Report”(2021. 1. 14), Middle East Ey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22).
36) “Riyadh Seeks Biden’s Forgiveness”(2021. 2. 17), Foreign Polic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22).
37) “UAE leaders congratulate Biden on inauguration as US President”(2021. 1. 21), Gulf Busines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22).
38) “UAE committed to working with Biden Administration to lower regional tensions”(2021. 2. 6), Khaleej Tim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21).
39) “UAE Anticipated Review of Policies by Biden Administration: Ambassador Statement”(2021. 1. 27), U.S.New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21).
40) “The UAE and the F-35: Frontline Defense for the UAE, US and Partners”(2021. 1. 27), Embassy of the United Arab Emi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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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이란은 미국의 선제적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바이든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

-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에 대응하여 2019년 5월 이후 핵합의 이행을 단계적으로 감축함.

◦ 2019년 5월 저농축 우라늄 및 중수 보유량 한도를 초과하고, 7월에 우라늄 농축 농도를 4.5%로 상향하였으

며, 11월에 포르도(Fordow) 지역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을 재개함.

◦ 2021년 1월 베흐루즈 카말반디 원자력청 대변인은 이란이 농도 40∼60％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주장함.42)

- 이란은 미국의 제재 해제 시 핵합의 준수로 돌아설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함.

◦ 2021년 1월 8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미국의 JCPOA 복귀가 아닌 제재의 즉각적 해제를 요구한

다고 발표함.

- 이후 2월 15일 이란은 핵합의 당사국들이 21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발적인 추가 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이행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사찰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임.43)

◦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월 20일 이란 방문을 통해 향후 3개월간의 제한적인 사찰 유지에 합의

함.44)

◦ 2월 22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필요할 경우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로 높일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견지함.45)

- 6월 치러질 이란 대선 이전에 미·이란 양국간 합의 도출에 난관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 이후 보수파 대

통령이 집권할 경우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미·이란 핵협상 재개를 저지하기 위해 이란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는 등 미·이란 관계 악화를 

유도하는 한편,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이스라엘은 이란 핵문제에 대해 역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국가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 파기를 적극 지원하였음.

- 이란의 대외 개방 및 지역 내 영향력 강화를 억제해야 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이란 관계 악화와 

핵협상 지연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임.

◦ 지난 1월 20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취임 축하 영상에

서 이란의 위협에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음.46)

in Washington D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22).
41) “UAE confident F-35 jets sale will go through, says ambassador”(2021. 2. 2), Al Jazeer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2).
42) “AEOI Spokesman: Iran Able to Enrich Uranium with 40%- 60% Purity”(2021. 1. 6), Fars News Agency, https://www.farsnews.ir/en/ne

ws/13991017000143/AEOI-Spkesman-Iran-Able-Enrich-Uranim-wih-40-%D8%AF%D8%B1%D8%B5%D8%AF-60-%D8%AF%D8%

B1%D8%B5%D8%AF-Priy(검색일: 2021. 2. 22).
43) “Iran says it will end snap IAEA inspections if nuclear deal terms not met”(2021. 2. 15),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i

ran-nuclear-usa-idUSKBN2AF0HW(검색일: 2021. 2. 22).
44) “Iran talks 'avert' impact of nuclear inspection deadline”(2021. 2. 23), BBC,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560304

97(검색일: 2021. 2. 22).
45) “Leader: Iran to increase uranium enrichment to 60% if needed”(2021. 2. 22), IRNA, https://en.irna.ir/news/84240080/Leader-Iran-t

o-increase-uranium-enrichment-to-60-if-needed(검색일: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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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지난 2월 25일 이스라엘 정부는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자국 화물선 폭발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

한 바 있음.

- 이스라엘은 현 외교 상황 타개를 위해 주변 아랍 국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

며, 이를 위해 미국의 개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이란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대

내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을 고립시킬 수 있음. 

◦ 아울러 최근 아랍 국가들이 경제구조 다각화의 일환으로 제조업 등의 부문에서 선진 기술의 유입을 필요로 하

기 때문에, 관계 정상화를 통해 이스라엘 기업의 대외 진출도 도모할 수 있음.

- 한편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인정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마찰

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바이든 대통령 취임 2일 전인 지난 1월 18일, 이스라엘 정부는 서안지구 내에 780가구 규모의 유대인 정착

촌 건설을 승인하였음.

■ [이집트] 이집트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갈등을 회피하면서 역내 영향력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이집트의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

할 가능성이 높음.

◦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0년 7월 본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정부를 단순히 비판한다는 이유로 

체포, 고문을 감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집트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보를 공개

적으로 비판한 바 있음.  

- 그러나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있어 이집트의 전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이집트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이집트는 아랍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 이스

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음.

◦ 아울러 내전이 지속되어온 리비아 내 안보 유지를 위해서도 리비아 국민군(Libyan National Army)과 지속적

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집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음.

- 이집트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자국 경제 회복 및 국가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금융 확보, 르네상스 댐 문

제 해결 등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유지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이집트 정부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립을 최소화하되, 이스라엘과의 관계 유지 등 역내 영향력을 강

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2월 4일 타렉 엘믈라(Tarek el-Molla) 이집트 석유부 장관은 이집트 고위급 인사로는 5년 만에 처음으

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예방하고, 양국 에너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46) The Time of Israel(2021. 1. 20), “Congratulating Biden, Netanyahu urges him to build on peace deals, confront Iran,” 

https://www.timesofisrael.com/congratulating-biden-netanyahu-urges-him-to-build-on-peace-deals-confront-iran(검색일: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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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이란 제재 완화, 예멘 내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등을 둘러싼 당사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역내 정세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이란 간 핵합의 복귀 및 대이란 제재 완화 문제는 양국간 협상력 강화를 위한 힘겨루기뿐만 아니라 

이란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의 대이란 견제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쉽

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임.

- 예멘 내전 종식 문제도 후티 반군을 굴복시키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에 대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 사이의 적대관계로 원만한 협상과정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은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과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상이한 시각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미국·이스라엘 간 ‘밀월’관계도 유지되기 어려울 전망임.

■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는 원유 수급 안정화 및 이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역내 리스크 요인에 대한 항시적인 점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초에 불거진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 사건은 미국·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적대적 외교관

계에서 파생된 측면이 큰 사건으로, 역내 정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중동 지역 내 정세 변동의 요인은 돌발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만큼 예방 차원에서 관련 변동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하며,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주요 국가들의 정책 담당자와 관련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필요함. 

◦ 정부 고위급 관료 회담은 경제, 외교, 국방 등으로 논의의 폭을 확대하고, 국내 및 중동 현지 연구기관 간 교

류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의 새로운 역내 환경에서도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

- 대이란 제재 완화 수준 및 시점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지금까지의 한·이란 협력관계를 재

점검하고 제재 규정을 피할 수 있는 보건, 의료, 교육, 학술, 예술 등의 분야에서 정부 또는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한·이란 경협 재개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UAE, 바레인, 모로코 등 아랍 왕정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외교관계 정상화로 그동안 불가능했던 한국·아랍

국가·이스라엘 간 삼각 경제협력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환경에서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디지털·그린 기술의 공동 개발과 관련 스타트업 공동 육성은 ‘한국판 뉴딜’과 중

동 지역 진출을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